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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신에너지 소재 “올인”
CEO 직속 신사업본부 설립 … 연료전지 박막전지 탄소소재 개발

GS칼텍스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료전지, 박막전지, 탄소소재 등 신에너지와 신소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2010년 경영목표를 <Bridge to the Future>로 정하고 정유, 석유화학, 윤활기유 등 기

존 주력사업에 이어 연료전지, 박막전지, 탄소소재, 자원개발 등 신 성장사업에 적극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0년 들어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신사업본부를 설립해 신에너지 및 신소재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 덧붙였다.

3월12일 2차전지용 탄소소재 구미공장의 가동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정유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코크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이중층커패시터(EDLC)용 탄소소재를 300톤 생산하게 된다.

탄소소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및 풍력발전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인 EDLC 전극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고부가가치제품이다.

2006년 12월에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신에너지연구센터를 건립해 신에너지 분야의 통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왔다. 연구소에서는 가정용 연료전지, 박막전지, 수소스테이션, EDLC용 탄소소재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차세대 2차전지인 박막전지(Thin Film Battery)의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자회사인 GS나노텍

이 연간 70만셀의 생산설비 구축해 2010년 6월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GS칼텍스는 1989년부터 연료전지 개발에 착수해 자회사인 GS퓨얼셀이 대형건물, 아파트 등에 활용 가능한

50kW급 연료전지시스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 3kW급 가정용 연료전지 열병합발전

시스템 등을 개발했다. 120KW급 대형 연료전지도 개발하고 있다.

특히 GS퓨얼셀의 가정용 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수소로 변환하고,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친환경 고효율 신에너지 설비로 주목받고 있다.

GS칼텍스는 또 2007년 9월 서울시내에 국내 최초의 민간 수소스테이션을 설치했고, KAIST 연구팀과 공동

으로 차세대 바이오연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주유소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신에너지 및 신소재 사

업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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